
[전송통신] IETF 16NG 워킹그룹 활동과 한국 표준화의 위상 

 

IEEE 802.16 기술 상에서의 IP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16NG(IP over IEEE 802.16 

Networks) 워킹그룹이 2006년 7월 IETF 국제 표준화 단체에 신설되었다. 16NG 워킹그룹은 

2006년도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들을 와이맥스포럼 

Release 1 에 반영하도록 협조하였다. 본 기고문에서는 특히 16NG 워킹그룹에서의 IPv6 

기술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2006년 말에 완료 예정인 와이맥스포럼 Release 

1 표준규격과의 연관성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6NG 워킹그룹과 와이맥스포럼간의 협조체제구성 

2005년 11월 회의부터 16NG 워킹그룹의 설립을 위한 공식 회의가 IETF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16NG 워킹그룹의 목적은 IPv6 기술을 어떻게 IEEE 802.16 기술상에서 효율적으로 적

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함이었다. 그 당시 해당 기술들은 이미 와이맥스포럼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지만 그간 IETF 에서 연구한 “IPv6 over xxxx” 표준화의 일환으로 해당 기술을 

IETF 내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워킹그룹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6NG 워킹그룹은 2006년 7월에 정식 승인되었고 초기의 IPv6 기술에서 IPv4 기술까지 포

함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6NG 활동은 와이맥스포럼에서의 표준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IPv6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초부터 와이맥

스포럼내 별도의 SubGroup이 형성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16NG 워킹그룹과 와이맥스포럼은 여러 차례의 Conference Call

을 통해 상호 업무를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IPv6에 해당하는 기본 RFC 표준을 16NG 워

킹그룹에서 연구하고 이를 와이맥스포럼의 표준에 적용하는 형태로 상호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현재까지 16NG 워킹그룹을 통해 아래와 같은 표준문서들이 

워킹그룹문서로 채택되어 최종 표준으로의 진행 중에 있다.  

 

<표 1> 16NG 워킹그룹에서의 IPv6 관련 표준화 문서들 

표준문서명 문서내용① 및 와이맥스포럼 관련사항② 

Analysis of IPv6 Link Models for 802.16 based 

Networks 

[draft-ietf-16ng-ipv6-link-model-analysis] 

① IEEE 802.16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IPv6 Subnet Model 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 

② 본 문서의 Model 중 Point-To-Point Model을 

와이맥스에서의 IPv6 표준 Model로 선정 

IPv6 over the IP Specific part of the Packet 

Convergence sublayer in 802.16 Networks 

[draft-ietf-16ng-ipv6-over-ipv6cs] 

① Packet Convergence Sublayer 중 IPv6를 위

한 CS 상에서의 IPv6 전달기술을 기술 

② 본 문서를 와이맥스표준의 기본 문서로 참조 

Transmission of IP over Ethernet over IEEE ① Packet Convergence Sublayer 중 Ethernet 



802.16 Networks 

[draft-ietf-16ng-ip-over-ethernet-over-

802.16] 

CS 상에서의 IP 전달기술을 기술 

② 본 문서를 와이맥스표준의 기본 문서로 참조 

참고: 16NG 워킹그룹 홈페이지 http://www.ietf.org/html.charters/16ng-charter.html 

 

16NG 워킹그룹에서의 한국 표준화 활약상 

현재 16NG 워킹그룹에서 표준문서로 채택된 4건의 문서들은 모두 한국인의 활발한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6NG 워킹그룹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화 활동들 즉 와이브

로 및 와이맥스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연계되고 있다. 2006년도 16NG 관련된 대표적인 

한국의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16NG 관련 한국인 활약상 

표준기술 활동사항 (직함생략) 

IP over 802.16 Problem Statement and 

Goals (16NG 표준문서) 

Editor: 지정훈 (ETRI) 

Mobile IPv6 Fast Handover over IEEE 

802.16e Networks (MIPSHOP 표준문서) 

Authors: 장희진 (삼성종합기술원), 지정훈 (ETRI),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차재선 (ETRI) 

Analysis of IPv6 Link Models for 802.16 

based Networks (16NG 표준문서) 

Design Team: 신명기 (ETRI), 지정훈 (ETRI) 

IPv6 over the IP Specific part of the Packet 

Convergence sublayer in 802.16 Networks 

(16NG 표준문서) 

Author: 최진혁 (삼성종합기술원) 

 

Transmission of IP over Ethernet over IEEE 

802.16 Networks (16NG 표준문서) 

Authors: 전홍석 (ETRI), 정상진 (ETRI) 

IPv6 Deployment Scenarios in 802.16(e) 

Networks 

Authors: 신명기 (ETRI),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김상언 (KT) 

와이맥스에서의 IPv6 표준화 Leader: 최진혁 (삼성종합기술원) 

와이브로에서의 IPv6 표준화 Leader: 백은경 (KT),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16NG 2006년도 활동정리 및 결언 

16NG 워킹그룹은 초기 설립부터 한국의 협조와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물론 2006년에도 활

동이 많은 영역에서 한국의 표준화 역량이 발휘되었다. 이는 한국의 국제 표준화 위상을 높

이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국내 표준화의 협력이 

점차 확장될 때 한국의 표준화 역량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6NG는 2007년도에

도 더 많은 한국의 표준화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서도 당당히 한국의 표준화 위상을 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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